
헤즈의 삽학강좌1: C 프로그래밍

1. C로 삽질하기

요즘 시대에 왠 C 강좌냐고? 내가 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와 C++이고, 그중에 C를 좀더 잘한

다 생각해서 글한번 써보는 거다. 사실 나는 Java나 C# 같은건 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

겠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편하다고들 한다.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고싶다면 C말고 그런것들을 공

부해라. 그래도 난 C가 더 좋고, 그걸로 먹고살고 있다. 

사설은 이쯤으로 하고, C에 대해 얘기 하기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프로

그래밍이란 짧은 수필하나나 장편소설을 쓰는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 안에는 문법도 있고 의미도 

있고 나름 철학도 있다. 책을 보면 문장 하나에 감동하는 것과 같이 코드를 보면 한줄 한줄에 감탄할 수 

있다는 거다. 결론은 프로그래밍이란 책을 쓰는 것과 같고, 그 결과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C란 뭐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관심도 없고 안다고 프로그램 잘짜는 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면 구글링이라도 해보고, 알게되면 나도 좀 알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C에 대해 알고자 

이 글을 본다면 대충이라도 알고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라면 좀 알고 와라. 시중에 좋은 책들도 많

고, 검색해보면 좋은 C강좌들도 많다. 그럼 왜 이 글을 봐야하냐고? 안봐도 된다. 보고싶음 보고 말고싶

음 마라. 앞으로 적어나갈 글들은 기본적인 것은 많은 책과 강좌에 있는 것은 설명하겠지만, 그보다는 

그곳에 없어 삽질하면서 알아낸 것들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이후의 글에 대한 목차는 모르겠다. 기분 나면 쓰고 아님 말거다. 그것도 이글을 보며 C로 삽질하면서 

겪게될 또하나의 삽질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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